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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‘배회감지기’보급  
- 발달장애인 234명 선정,‘행복 GPS’보급, 실시간 위치조회, 안심존 지정 - 

- 사용방법 등「알기 쉬운 자료」제작해 사용자 편의 도모 및 사후관리 지원 -

  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(센터장 이

성근)에서 8월부터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‘행복 GPS’를 보급하고 

이용자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 배회감지기는 SK

하이닉스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.

센터는 그 동안 배회감지기‘행복 GPS’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

받아 발달장애인 234명을 선정했다. 또한 기기 사용방법, 응급호출, 

안심존 등록 방법을 설명한‘알기 쉬운 자료’를 별도 제작해 사용자

의 편의를 도모했고, 향후 기기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관

리를 지원할 예정이다. 

이번‘행복 GPS’보급 사업에 선정된 234명은 2023년 8월 30일까지 

약 2년간 기기 및 통신비를 지원받아 무료로 사용하게 된다.‘행복 

GPS’는 손목에 차는 시계형태로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조회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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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다. 보호자가 200m~5km이내 최대 3개의 안심존을 지정하고, 미리 

지정한 안심존에서 이용자가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실시간 알림문자가 

발송된다.

이성근 센터장은“‘행복 GPS’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에 큰 효과

가 있기를 기대하고,‘알기 쉬운 자료’제작으로 실종 위험이 높은 

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이 해당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

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사진자료

「행복 GPS」기기 「행복 GPS」알기 쉬운 자료


